
한국의 식물검역은 공식적으로 1961년 12월부터 실시되었

다. 그동안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농산

물 및 신선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였

으며, 국제교역량 및 해외여행객 증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의도

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래종들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Hong et al., 2012). 조선시대부터 국내에 유

입된 외래종을 조사한 결과, 18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6종

의 외래종이 유입되었다고 추정되며(Hong et al., 2012; Lee et 

al. 2016), 이 중 33종은 1996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국내에 정

착하였다고 보고되었다(Hong et al., 2012).

흥미롭게도 199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외래 해충들은 일본

에서 처음 발견된 후 적어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발견 보고되

었지만,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역전되었다

(Hong et al., 2012). 현재, 매년 외래종의 침입 비율과 수입된 과

실류, 절화류, 채소류 등에서 검출된 곤충의 검출건수는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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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ception data pertaining to Coleoptera, Hemiptera, Lepidoptera, Diptera, Thysanoptera, and Hymenoptera collected

at the Korean quarantine border were cross-checked with new recorded species in Korea from 2015 to 2022. Overall, 45,084 

interceptions belonging to the six orders were detected, and 545 species belonging to the six orders were newly reported in Korea. Of the

545 species, nine species were recorded as being intercepted at the quarantine border. Among the six orders, Coleoptera, Thysanoptera,

and Hemiptera showed high numbers of interception; however, Hymenoptera revealed the highest number in new recorded spec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ecent newly recorded species in Korea are not subject to inspection at Korean borders and that the current

quarantine system need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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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6개목(딱정벌레목, 노린재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 총채벌레목) 곤충들에 대해서 식물검역현장 검출실적과 국내

보고된 미기록종을 분석하였다. 해당기간 동안 국경검역에서 6개목 곤충은 총 45,084건이 검출되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총 545종이 미기록종

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9종은 국경검역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역현장에서는 딱정벌레목, 총채벌레목, 노린재목이 높은 검출률을 보

였으며, 국내 미기록종 중에서는 벌목이 176종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침입압력(국경검역 검출)과 실제 침입(국내 미기록종 발

견) 사이에 비동시성이 확인되었다. 향후 보다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식물검역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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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침입압력(Propagule pressure)은 외래침입해충

의 정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Berggren, 2001). Williamson and Fitter (1996)는 유입종이 성

공적으로 한 국가에 정착할 때, 침입압력은 정착가능성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침입종들은 식물검역

활동을 통해 많은 검출실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결

국 높은 유입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들 침입경로의 위험과 비율을 정량화하는데 많은 연

구들이 시도되었다(Stanaway et al., 2001; Work et al., 2005). 

이번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국경검역에서 

검출된 6개목(딱정벌레목, 노린재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 총

채벌레목)에 속하는 곤충 및 국내에서 보고된 미기록종들을 다

양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국경검역에서의 검출기록을 

침입압력의 지표로 활용하고 국내 2개 학술지(한국응용곤충학

회지, Journal of Asia Pacific Biodiversity)에 보고된 미기록 종

은 실제 침입사례로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외래종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식물검역시스템

을 논의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경검역과정에서의 검출기록과 

국내 미기록종 자료를 조사하였다. 검출기록은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병해충정보시시스템(Pest Information System; PIS. 검

역본부 내부망에서만 이용 가능)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검역해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6개목(딱정벌레

목, 노린재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 총채벌레목)의 검출실적 

및 종수를 재계산하였다. 검출실적 데이터에서는 종 수준으로 

동정된 자료들만을 사용하였다. 속(genus), 과(family), 목(order) 

수준의 미동정된 결과들은 본 분석에서 배제하였으며, 의도적

으로 수입된 천적 및 생물학적 방제제, 화분매개를 위해 수입된 

곤충도 배제하였다. 검출실적 데이터는 수입품목(비재식용 및 

재식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6개 목에 속하는 국내 미기

록종은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2개 학술지(한국응용곤충

학회지, Journal of Asia Pacific Biodiversity)에 출판된 논문들

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식물검역 검출실적 데이터 분석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경검역활동을 통해 6개목 곤

충들은 총 45,084건이 검출되었다. 검출건수를 목별로 분석한 

결과(Fig. 1), 딱정벌레, 총채벌레목, 노린재목 곤충들의 검출

실적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나비목, 벌목, 파리목 곤충들의 

검출실적이 낮았다. 6개목 중에서 벌목은 2017년에 최고점을 

보인 이후에 감소하고 있으며, 파리목은 2015년부터 2021년까

지 꾸준히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채벌레목은 

201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종당 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Fig. 2), 6개목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에서 101회 이상 자주 

검출되는 종들의 수치는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딱정벌레목, 노

린재목, 나비목, 파리목, 벌목에서는 2-10번 검출실적이 있는 

종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총채벌레목는 11-100번 검출

실적이 있는 종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내 미기록종 분석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545종이 한반도 곤충상에 새롭

게 추가되었다. 6개목 중 벌목에서 가장 많은 176종이 보고되

었으며, 총채벌레목은 가장 낮은 1종이 보고되었다(Table 1).

동일한 기간 동안 식물검역활동의 검출실적 데이터와 비교

한 결과, 545종 중에서 9종(딱정벌레목 3종, 노린재목 2종, 벌

목 1종, 파리목 1종, 나비목 1종)만이 검역현장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Euwallacea interjectus (닮은왕나

무좀), Acanthiophilus helianthi (홍화꽃과실파리), Spodoptera 

frugiperda (열대거세미나방)은 최초 검출시기와 미기록 보고

시기가 동일하였다. 하지만, Mimemodes cribratus (큰머리톱

가슴긴고목벌레), Linepithema humile (민개미), Phenacoccus 

solani는 최초 검출시기는 각각 2015, 2016, 2015년이며, 미기

록 보고는 각각 2017, 2020, 2021년도에 이루어졌다. 이와는 반

대로, Palorus ratzeburgii (넓은이마쌀도둑거저리), Eriosoma 

yangi parasiticu는 미기록 보고가 각각 2015, 2021년에 이루어

졌지만, 2018, 2022년도에 검역현장에서 각각 처음 검출되었다.

품목별 검출건수 분석

11가지 수입품목(재식용 식물(종자, 구근, 묘목, 삽수) 및 비

재식용 식물(과실, 곡물, 사료, 수목, 채소, 특작, 화훼))에 대하

여 6개목의 해충 검출실적을 비교하였다(Table 3). 딱정벌레목, 

노린재목, 벌목은 11개 품목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딱정벌레목

은 비재식용 식물(사료, 수목)에서 각각 2,217건, 2,531건의 높

은 검출을 보였으며, 노린재목은 비재식용 식물(과실, 화훼)에

서 각각 1,277건, 1,450건의 높은 검출을 보였고, 벌목은 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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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quency of interception records of the six orders Coleoptera, Hemiptera, Lepidoptera, Hymenoptera, Thysanoptera, and Diptera, 
in Korea from 2015 to 2022.

Fig. 2. Comparison of the number of interceptions per species according to the six orders Coleoptera, Hemiptera, Lepidoptera, 
Hymenoptera, Thysanoptera, and Diptera from 2015 t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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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식물(수목)에서 299건의 높은 검출을 보였다. 총채벌레목

은 비재식용 식물(화훼)에서 가장 높은 2,653건이 검출되었고, 

재식용 식물(종자, 곡류, 사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나비목

은 비재식용 식물(채소)에서 가장 높은 390건이 검출되었고, 

재식용 식물(삽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파리목은 재식용 

식물(묘목)에서 176건의 가장 높은 검출을 보였고, 재식용 식

물(종자), 비재식용 식물(특작)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1. The numbers of newly recorded species of the six orders Coleoptera, Hemiptera, Lepidoptera, Diptera, Thysanoptera, and 
Hymenoptera from 2015 to 202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oleoptera 15 24 11 11 27 35 6 22

Hemiptera 3 10 10 3 15 11 7 6

Thysanoptera 1 0 0 0 0 0 0 0

Hymenoptera 15 31 43 16 10 27 15 19

Diptera 0 0 0 1 2 9 0 1

Lepidoptera 11 13 9 9 22 31 5 39

Table 2. Periodical changes in the inspection number of the whole imported consignments in Korean borders from 2015 to 2022

　 　 Coleoptera Hemiptera Thysanoptera Hymenoptera Lepidoptera Diptera

Planting materials Seed 37 5 0 2 9 0

Bulb 246 4 5 1 8 4

Seedling 132 486 13 205 14 176

　 Cutting slips 9 44 9 24 　 4

Non-planting materials Fruit 1374 1277 30 13 33 7

Grain 231 7 0 13 12 21

Forage 2217 42 0 72 94 53

Wood 2531 108 12 299 25 16

Vegetables 331 982 864 21 390 93

Medicinal herb & spices 717 148 55 36 40 0

Cut flower 36 1450 2653 11 20 33

Table 3. new recorded nine species detected at border inspection from 2015 to 2022

Order Species Korean name

Year and imported 

country 

(firstly intercepted 

at border 

inspection)

The number 

of 

interceptions 

from 2015 to 

2022

Year 

(New record)

Coleoptera Palorus ratzeburgii 넓은이마쌀도둑거저리 2018, Malaysia 13 2015 (Hong and Kim, 2015)

Mimemodes cribratus 큰머리톱가슴긴고목벌레 2015, Russia 6 2017 (Lee et al., 2017)

Euwallacea interjectus 닮은왕나무좀 2020, Vietnam 1 2020 (Park et al., 2020)

Tribolium madens 검정쌀도둑거저리 2015, U.S.A 185 2022 (Jeong et al., 2022)

Hemiptera Phenacoccus solani none 2015, U.S.A 14 2021 (Choi et al., 2021)

Eriosoma yangi parasiticum none 2022, China 1 2021 (Lee and Lee, 2021)

Hymenoptera Linepithema humile 민개미 2016, Italy 5 2020 (Lee et al., 2020b)

Diptera Acanthiophilus helianthi 홍화꽃과실파리 2018, Belgia 1 2018 (Han and Ro, 2018)

Lepidoptera Spodoptera frugiperda 열대거세미나방 2020, Peru 84 2020 (Lee et al.,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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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Caley et al. (2015)은 침입종들이 식물검역현장에서 낮게 검

출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번째로 생물체는 식물검역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관련

이 없는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유입될 수 있다. 두번째는 검

역검사의 한계성 때문에 침입종들 중 극히 작은 부분만이 발견

될 수 있다. 세번째로는 검출된 침입종에 대한 부정확한 동정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45종의 국

내 미기록종이 보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국경에서의 식물검

역활동으로 45,084건 곤충들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해당 기간동안 국내 보고된 미기록종 중 9종만이 식물검역 

활동에서 검출된 결과는 국내 침입사례와 검출기록의 불일치

성을 나타내며, 동시간대의 침입압력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보고된 미기록종들은 국경의 

공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식물검역검사와는 관련성이 낮고, 식

물검역 검출실적은 침입종들이 국내 정착을 시작하는지 아닌

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항만 등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식물검역검사가 최근에 성

공적으로 정착한 침입종들 대부분을 탐지할 수 없다면, 현재의 

식물검역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다양한 비재식 또는 

재식 식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해외여행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수입식물들과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식물검역검사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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